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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개인이 선호하는 색채가 심리적 특성인 스트레스 반응과 충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갤럭시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20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 남녀 60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고, SPSS 24.0을 통해 회귀분석 및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빨강을 선호할수
록 스트레스 반응이 커지며 초록을 선호할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빨강, 주황, 노랑을 선호할수록
충동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흰색, 회색, 검정을 선호할수록 충동성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색채 선호 순위에 따라 세
군집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난색 선호 집단, 한색 선호 집단, 무채색 선호 집단이다. 셋째, 군집별로 스트레스 반응과
충동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즉, 난색 선호집단이 공격성과 신체화 스트레스 반응을 더 크게 나타내었고, 무채색
선호집단이 한색선호집단보다 우울 스트레스 반응을 더 크게 나타내었다. 또한, 난색 선호집단이 무채색 선호집단보다 
충동성 하위변인 대부분에서 더 높은 충동성을 나타내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r preference, stress 
response, and impulsivity. In this study, we enrolled 605 adults aged 20 to 60 years who were users of
the 'Galaxy' brand smartphon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regression and cluster analyses with the
SPSS 24.0 software. We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ose who preferred the color red showed
a higher stress response compared to those who preferred green. Also, those who preferred red, orange, 
or yellow colors showed higher impulsivity compared to those who preferred white, gray, or black. 
Second, we discovered three clusters of color preference, namely, the warm color preference group, the
cool color preference group, and the achromatic color preference group. Third, each cluster display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ress response and impul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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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색채라는 것은 하나의 감각언어로서 특별한 언어나 설
명이 없이도 이해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1]. 신호
등, 도로표지판, 경광등과 같이 일상의 영역에서 색채는 

인간에게 다양한 감정을 유발한다. 색채에 대한 반응은 
전반적인 경제적 활동과 마케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흰색 자동차의 판매량
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판매량에 색
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 이처럼 인간의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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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된 사물이 아니더라도 모든 
색채는 의미를 갖고 감정과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색
채가 사람에게 유발하는 반응은 보편적인 측면을 갖는
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색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감각이 
차이를 갖기도 한다.

색채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예로 명도를 볼 수 있다. 높은 명도의 색채는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와 높은 관련을 보이며 낮은 명도
의 색채는 주로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된다[3]. 또한 정신
증과 신경증 환자에게서 색채가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
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4]. 환자의 병실 색에 따라 
치료효과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5]. 황
수현 외[6]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빨강색은 무기력증과 
우울증, 슬픔을 완화하고 주황색은 신경쇠약과 상실감을 
완화한다. 노란색은 화사함과 밝음, 명량하고 쾌활한 분
위기를 유발하며 초록색은 편안함과 감정 진정, 이해력 
유도를, 남색은 고통스러운 기억의 완화, 보라색은 정신
적 질환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색채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각 색채는 고유한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Freud는 색채에 대해 이야기하며 각 색채가 갖는 상징을 
통해 그 이면에 내재된 본능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고 이야기하였다[7]. 또한 Jung은 색채의 이면에 내재되
어 있는 원형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색채를 ‘방사력이
며 에너지’라고 하였다[8]. 생리학적 관점에서는 색채의 
파장이 인간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10], 
붉은 계열의 색채는 인간에게 흥분을 유도하며 푸른 계
열의 색채가 안정을 유도함을 밝혔다. 이는 색채별 파장
의 길이에 따라 안정감이나 흥분감 같은 반응이 달라짐
을 의미한다. 장파장을 지닌 붉은 색채의 경우 각성을 유
도하고 단파장을 지닌 푸른 색채의 경우 안정을 유도해
내는 것이다. 이처럼 색채는 인간의 심리적·생리적 반응
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인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많은 
정보와 자극을 주고받게 된다. 색채란 이처럼 언어와 시
대를 초월하는 무의식적인 전달수단이 된다[9]. 한 개인
은 자신의 본능과 경험·학습되어온 문화적 영향력을 통
해 색채에 대한 자신만의 의미를 갖게 된다. 

개인에 따라 색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감각의 차이는 
선호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호색에 대해 학자들의 
공통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정희 등[10]은 기호색
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한 개인에게 특정 색채가 유발
한 심리적반응의 반복으로 인해 형성된 개인의 기호라고 
정의하였다. 정수진[11]은 색채선호도라는 표현을 사용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색채는 물리적 특성과 심
리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각 개인이 경험하는 
색채에 대한 반응은 사회문화적 영향과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선호색은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
과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 따라서 공통된 특성을 갖는다. 
즉, 개인의 정체성과 성격적 특성에 따라 다른 선호를 보
이며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문화 내에서는 비슷한 양
상을 보인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색채에 
대한 선호도를 선호색으로 표현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 
개인이 서로 다른 색채를 지각할 때 유발되는 심리적 특
성들 중 자신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의해 상대적인 기호
를 보이는 색채‘라고 정의하였으며, 상대적인 순위를 통
해 비교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선호색은 같은 문화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사한 모습이 나타난다. 빨간색에 대한 선호도를 
비교하였을 때 영국인에 비해 중국인이 훨씬 높은 선호
도를 보였고, 아랍인 또한 영국인보다 높은 선호를 보였
다. 영국인은 주로 푸른 계열의 색채에 높은 선호도를 보
였다[13]. 이를 통해 집단적 문화에 의해 공통된 심리적 
특성을 지닌 개인 간에 심리적 특성이 공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색채가 개인에게 유발하는 감정에 
차이가 있지만, 심리적 특성으로 인한 공통적인 반응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색채가 지닌 보편적인 의미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심리
적 특성 또한 색채를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
에게 있어 색채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이해하는 언
어라고도 볼 수 있다[14]. 

최근 색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중 스트레스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5-1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신체적 긴장 상태.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따위의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
도 하고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따위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스트레스 반응은 스트레스 인자에 대하여 개
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환경의 요구가 개인의 대처
자원을 초과하여 일어나는 정서적, 행동적, 생리적 적응
의 지연된 결과를 의미한다. 즉, 자가 조절의 장애로 나
타난 복합된 반응을 일컫는다[19]. 스트레스 반응은 개인
의 적응과 관련되어 우울 및 불안[20-22] 및 신체 증상
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2,23]. 
Kogan & Bertus[18]는 이러한 개인의 스트레스 반응이 
상황이나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신체반응을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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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다양한 스
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색채를 통해 개인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연구로서 서대웅[21]의 조명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위 
연구에서 단말기를 통해 개인의 스트레스를 측정한 뒤 
조명을 통해 주변 환경의 색채를 변화시켜 스트레스 반
응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변 조명색
의 변화를 통해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변과 빛의 색이 바뀌는 것만으
로도 개인의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색채가 스트레스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개인이 지각
한 색채 영향을 통제함으로서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고
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은혜 등[22]은 산
소 농도와 조명색에 변화를 주며 심박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30% 농도의 산소와 푸른색 조명이 스트레스 이
완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경수와 김영인[23]은 색채와 향 자극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혀냈다. 위 연구 결
과에 따르면 색채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
데, 특히 따뜻한 색인 red 계열과 yellow 계열에서 스트
레스 반응이 높았으며 차가운 Green 계열과 Blue 계열, 
Purple 계열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낮게 나타났다. 

색채의 온도와 스트레스 반응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
로 조미라와 오승진[24]이 색채 선호도와 우울,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우울은 스트레스 
반응 중 정서적인 반응의 하나이다[25]. 조미애와 오승진
[2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우울과 불안에 따라 색채 선
호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울이 높을
수록 무채색을 선호하였으며, 우울이 낮은 집단에서는 
따뜻한 계열의 난색을 선호하였다. 

색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또 다른 심리적인 특
성으로 충동성이 있다. 충동성이란 자신이 취한 행동 자
체나 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
를 의미하며, 자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 신속한 보상
을 획득하고자 하는 태도 등이 포함된다[26]. 충동성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정의하기 위해 Cyders 등[27]은 다
차원적 충동성 척도를 만들며 충동성의 하위요인을 구성
하였다. 위 연구에서 확인된 충동성은 부정 긴급성, 긍정 
긴급성, 계획성 부족, 지속성 부족, 감각추구로 구성된
다. 즉,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기분에 의해 급박해지는 
태도,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새로운 주위의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를 통해 충동성을 
살펴볼 수 있다.

색채와 충동성의 관계에 대하여 주로 의류나 환경디자
인 등의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Yiting, Pete & 
Vien[28]은 서로 다른 색채에 대한 반응속도와 오류의 
비율을 측정하여 색채별로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
을 확인하였다. 즉, 제시된 색채에 따른 반응을 살펴봄으
로써 각 색채별로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비율을 확
인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색채는 충동성과 각성 
두 특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란색은 가장 높은 
충동성과 가장 낮은 각성상태를 이끌어냈다. 노란색과 
파란색은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가장 많은 오류를 유발
하였고, 빨간색과 자주색은 가장 적은 오류를 유발하였다. 
색채와 충동성에 관계에 대한 또다른 연구로 Korkmaz 
등의 연구가 있다[29]. 위 연구에서는 제일 먼저 떠오르
는 색, 선호하는 색을 확인한 뒤 충동성, 우울, 불안을 측
정하였다. 연구 결과 제일 먼저 떠오른 색과 선호하는 색 
모두 파란색이 1위를 하였다.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인 BIS(Barrat Impulsivity Sacels)가 높을수록 노
란색, 파란색, 자주색, 검정색을 선택하였다. 세부적으로
는 노란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낮은 주의력에서 제일 높
은 점수를 받았으며, 파란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무계획, 
자주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충동적인 행동에서 높은 점수
를 받았다.

색채와 충동성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 김기범과 임유
승의 ‘감정색채’ 프로젝트를 살펴볼 수 있다[30]. 김기범
과 임유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지한 뒤 이를 색채로 표현해내었다. 이후 색채 자극을 
변화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해내는 연구에 성공하였
다. 즉, 충동적인 기질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고 
빠르게 행동화되는 것을 예방할 뿐 아니라 충동성의 발
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색채는 사람의 마음
을 흥분 혹은 진정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충동성과 
색채가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연구들을 통해 개인이 선
호하는 색채를 통해 개인의 정서조절을 도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문헌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색채는 인
간에게 서로 다른 감정과 의미를 유발하며 이러한 자극
은 인간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는 디자인이 지닌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네트
워크의 발달로 시각적인 자료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
다. 박연선과 송선아[14]는 색채에 대한 인식, 태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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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유행색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럼에도 선호하는 색채에 대한 일관된 정의조차 부재한 
실상이다. 선호색이 개인의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정 색채가 개인에게 유발
하는 심리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이 해당 
색채를 선호하고, 해당 색채를 주변에 두는 행위 등을 통
해 경험하는 내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담장면에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
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각 개인들이 스스로를 이해하
고 다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즉, 내담자가 지
닌 내적 태도가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소속감과 
스스로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타당화를 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호색을 특정 제품이나 사물에 한정하
지 않고 색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색채 외
의 심리적 반응이나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디자인, 
제품의 안정성, 가격, 효용성 등을 배제하고 온전히 색채
에 대한 반응에 집중을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선호하는 색채인 선호색이 개인의 스트레스 반응과 충동
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호색이 인간의 심리적 특성인 스
트레스 반응과 충동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더 나아가 선호색별 군집유형을 발견하여 군집
유형별 스트레스 반응과 충동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 본론

2.1 연구 방법
2.1.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갤럭시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20

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 남녀 6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 갤럭시 브랜드는 초기 모델부터 OLED 기반 디스플
레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 초기모델에서 LCD 기반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타 브랜드와 달리 같은 시각적 상
황의 색상을 재현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응답기기를 제한
하였다. 

설문은 온라인 조사 링크를 공유하여 응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응답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
었다. 총 605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 

없이 총 605부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은 여성 350명(57.9%), 남성 255명

(42.1%)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대는 30대가 286명
(47.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56명(42.3%), 40대 
이상이 63명(10.4%)이었다. 411명(67.9%)이 미혼이었
고, 직업의 경우 408명(67.4%)이 직장인으로 가장 많았
으며 대학생이 72명(11.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력 
측면에서는 대학교 졸업 437명(72.4%), 대학교 재학 76
명(12.3%)의 순이었으며,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이 362
명(59.8%)으로 가장 많았다. 

 
2.2 측정도구

2.2.1 선호색 척도
우리나라에서 교육용(교육부고시 312호)와 공업규격

(KS A0062)으로 사용되며 색채조사를 위한 대표적인 표
색계로 알려져 있는[31] 먼셀표색계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색채 선택에 있어 응답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먼셀표색계 색상환 기본 10색과 무채색 3색을 측
정도구로 선정하였다.

No. Hue Color Name Specification

1

10 basic color

red 5R5/14
2 orange 5YR6/12
3 yellow 5Y9/14
4 yellow green 5GY7/10
5 green 5G5/6
6 blue green 5BG5/6
7 blue 5B4/8
8 navy 5PB3/12
9 violet 5P/12
10 purple 5RP4/12
11

achromatic 
color

white N1
12 gray N5

13 black N9.5

Table 1. Munsell color system

2.2.2 스트레스 반응 척도(Stress Response Inventory)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 신체, 인지, 행동 반응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고경봉, 박중규, 김찬형[25]이 개발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스트레스에 대한 전반적
인 심리적 부적응 반응을 측정하며 긴장, 공격, 신체화, 
분노, 우울, 피로, 좌절의 7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척도는 총 39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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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고경봉, 박중규, 김찬형[25]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
도 계수(Cronbach’s a)는 .76~.97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의 내적 합치도는 긴장 .91, 공격성 .88, 신체화 .76, 
분노 .86, 우울 .91, 피로 .86, 좌절 .89, 스트레스 반응 
전체 .98로 나타났다. 

2.2.3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Urgency, 
      Premeditation, Perseverance, Sensation 
      seeking, Positive urgency, UPPS-P)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Whiteside

와 Lynam[32], Cyder 등[27]이 개발한 다차원적 충동
성 척도(UPPS-P)를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임선영, 이영호[33]의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를 사
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긍정 긴급성, 부정 긴급성, 계획
성 부족, 지속성 부족, 감각추구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척도의 하위요인 점수를 분
석에 활용하였다. 척도는 총 59문항으로 구성되며 39문
항의 역채점 문항을 갖는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
로 측정된다. 임선영과 이영호[33]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
도 계수(Cronbach’s a)는 .78~.92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긍정 긴급성 .93, 부정 긴급성 
.86, 계획성 부족 .80, 지속성 부족 .78, 감각추구 .85, 
전체 .95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24.0을 사용
하였다. 먼저 측정 도구들의 내적합치도와 신뢰도를 검
증한 뒤 주요 변인 간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후 선호색의 평균 및 집단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다음으
로 선호색 스트레스 반응과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선호색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과 
충동성의 군집을 분석하였다. 

2.4 연구결과
2.4.1 선호색과 스트레스 반응, 충동성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
연구 대상자의 선호색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전체 연

구 대상자가 1순위로 선택한 색채의 빈도를 확인하였다
[Table 2]. 또한, 선호색 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각 색채
별 선호 순위의 평균을 구하였다.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순위로 선택된 것을 의미하며, 13에 가까울수록 낮은 순
위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평균값의 점수가 낮을
수록 선호순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순위 선호색으로 

선택한 빈도는 빨강(N=114), 노랑(N=82), 검정(N=60)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순위의 선호색은 회색(N=12)이었
다. 그 밖에 한국인의 선호 색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
이가 있었다. 노랑, 보라, 자주는 남성이 더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남색, 회색, 검정은 여성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빨강이 선호 1순위로 
나타났으며, 2순위도 노랑으로 동일하였다. 청록은 20대
와 40대에서 하위 선호도를 차지한 반면 30대에서는 비
교적 높은 선호를 나타냈다. 주황은 연령대가 높아질수
록 선호 순위가 낮아졌다.

Rank
1st choice average of rank score

color N color Mean S.D.
1 red 114 yellow 5.50 3.73
2 yellow 82 yellow green 5.56 3.28
3 black 60 red 5.91 4.06
4 orange 51 green 5.96 3.21
5 yellow green 48 blue green 6.20 3.23
6 blue green 42 orange 6.40 3.86
7 white 41 navy 6.70 3.06
8 violet 40 blue 6.74 3.22
9 green 39 violet 7.62 3.22
10 blue 39 white 8.04 3.75

Table 2. Color preference distribution of the whole 
group

다음으로 선호색과 스트레스 반응, 충동성에 대한 상
관 및 기술통계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선호색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를 의미
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선호할수록 스트레스 반응
(r=-.125, p<0.1)과 충동성(r=-.094, p<0.5)이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r=-.125, p<0.1). 노란색은 스트레스 반
응 중 ‘공격’의 하위요인과 상관이 있었고(r=-.093, 
p<.05), 충동성 전체(r=-.108, p<.01) 및 부정 긴급성
(r=-.114, p<.01), 긍정 긴급성(r=-.092, p<0.05), 지속
성 부족(r=-.113, p<.01)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초록
색은 스트레스 전체(r=.092, p<.05)와 신체화(r=.113, 
p<.01), 우울(r=.133, p<.01), 피로(r=.101, p<.05), 좌
절(r=.121, p<.01)의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
다. 흰색, 회색, 검정색과 같은 무채색은 스트레스 반응 
가운데 ‘공격’과만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r=.126~203, p<.01). 또한 충동성 전체와도 상관이 있
었다(r=.082~132, p<.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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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of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s, skewness and kurtosi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red -.125** -.127** -.191** -.110** -.142** -.092* -.084* -.082* -.094* -0.073 -.093* -0.03 -0.052 -.098*

orange -0.027 -0.053 -.166** -0.024 -0.03 0.01 0.027 0.012 -.108** -.082* -.113** 0.001 -0.061 -.133**

yellow -0.052 -0.052 -.093* -0.055 -0.037 -0.05 -0.037 -0.024 -.108** -.114** -.092* -0.038 -.113** -0.06

yellow green 0.064 0.039 -0.029 0.045 0.058 .086* 0.07 .094* -0.079 -0.072 -0.069 -0.034 -0.06 -0.066
green .092* 0.037 -0.014 .113** 0.063 .133** .101* .121** -0.06 -0.051 -0.059 0.028 0.007 -.123**

blue green 0.074 0.048 0 .131** .081* .104* 0.062 0.052 -0.013 0.004 -0.011 0.014 -0.008 -0.046
blue -0.054 -0.054 -0.019 0.006 -0.055 -0.034 -.086* -0.072 -0.031 -0.053 -0.021 -0.056 -0.007 0.011

navy 0.048 0.04 0.053 0.076 0.048 0.046 0.043 0.022 0.021 0.047 0.031 -0.034 0.009 0.009
purple 0.01 0.024 -0.005 0.015 0.047 0 -0.021 0.003 0.078 0.065 .081* 0.011 0.035 .089*

violet -0.02 0.004 0.013 -0.043 0.01 -0.047 -0.041 -0.02 0.056 0.046 0.076 -0.031 -0.027 .107**

white 0.048 0.07 .203** 0.015 0.043 0.009 0.016 -0.002 .132** .097* .122** 0.046 .100* .133**

gray 0.015 0.047 .130** -0.028 0.002 -0.029 0.011 -0.007 .124** .116** .097* 0.045 0.073 .137**

black -0.027 0.01 .126** -0.069 -0.033 -0.078 -0.03 -0.054 .082* 0.071 0.062 0.059 .092* 0.047

Mean 1.97 1.99 1.65 1.82 1.92 2.02 2.2 2.02 2.87 2.86 2.94 3.03 2.92 2.63
S.D. 0.81 0.94 0.92 0.85 0.84 0.89 0.93 0.88 0.43 0.59 0.64 0.45 0.48 0.55

skewness 0.62 0.86 1.56 0.8 0.74 0.66 0.57 0.74 0.44 0.04 0.06 -0.19 0.35 0.09
kurtosis -0.5 -0.12 1.57 -0.38 -0.2 -0.33 -0.49 -0.07 -0.73 -0.66 -0.76 0.17 -0.12 -0.13

*p<.05 **p<.01
1.Stress Response 2.Tension 3.Aggression 4.Somatization 5.Anger 6.Depression 7.Fatigue 8.Frustration 9.Impulsivity 10.Negative Urgency 
11.Positive Urgency 12.Lack of planning 13.Lack of persistence 14.Sensation Seeking

2.4.2 선호색이 스트레스 반응과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선호색이 스트레스 반응과, 충동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선호색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순위를 의미하는데 회귀분석을 살펴본 결과 빨강을 
선호할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커지며, 초록을 선호할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낮게 나타났다. 빨강, 주황, 노랑을 선
호할수록 충동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흰색, 회색, 검정을 
선호할수록 충동성이 낮게 나타났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
dent 

variable
R R2 F B SE β t

.Stress 
Response

red .125 .016 9.577 -.025 .008 -.125 -3.095**

green .092 .008 5.167 .023 .010 .092 2.273*

Impulsivity

red .094 .009 5.346 -.010 .004 -.094 -2.312*

orange .108 .012 7.156 -.012 .005 -.108 -2.675**

yellow .108 .012 7.092 -.012 .005 -.108 -2.663**

white .132 .017 10.670 .015 .005 .132 3.267**

gray .124 .015 9.415 .015 .005 .124 3.068**

black .082 .007 4.087 .008 .004 .082 2.022*

Table 4. Regression analysis

2.4.3 선호색에 따른 군집 유형
선호색에 따라 어떠한 군집이 형성되는지 파악하기 위

하여 Hair와 Black[34]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
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나타난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 상의 계수 변화와 덴드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3개의 군집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위계
적 군집분석인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나타난 군집별 최종 중심점을 통해 각 군집 유형의 특징
을 나타내며, 각 군집에 할당되는 개체 수가 비슷하고 각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3개로 군집
의 수를 확정하였다. 군집 1은 280명(46.28%), 군집 2
는 157명(25.95%), 군집 3은 168명(27.77%)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군집 별 특징을 파악하고 군집
을 명명하기 위해 [Table 5]에 각 군집 별로 변인들의 점
수를 표준화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각 군집별로 차이점
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1을 제시하였다. <그
림 1>에는 군집별로 표준화된 점수를 이용하여 색 선호
도 프로파일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한 각 군집
별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성 및 군집명은 다음과 같다. 
결과 2와 마찬가지로 선호색은 낮은 숫자일수록 높은 선
호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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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in Stress Response and Impulsivity by Color Preference Cluster                  (N=605)

Dependent variable
Cluster 1
(n=280)

Cluster 2
(n=157)

Cluster 3
(n=168) F Contrasts

(Scheffe)M(SD) M(SD) M(SD)

Stress Response

Tension 2.07 1.85 1.97 2.88(.99) (.93) (.86)

Aggression 1.80 1.56 1.49 7.33** 1>2>3(1.02) (.89) (.71)

Somatization 1.88 1.65 1.89 4.43* 1,3>2(.87) (.77) (.88)

Anger 1.98 1.78 1.96 3.21*

(.85) (.85) (.80)

Depression 2.05 1.86 2.10 3.58* 3>2(.87) (.85) (.93)

Fatigue 2.25 2.11 2.21 1.00(.92) (.97) (.91)

Frustration 2.05 1.92 2.09 1.64(.86) (.90) (.90)

Total 2.03 1.84 1.99 2.78(.83) (.80) (.79)

Impulsivity

Negative Urgency 2.19 2.16 2.04 3.88* 1>3(.61) (.52) (.59)

Positive Urgency 2.12 2.08 1.94 4.09* 1>3(.66) (.59) (.64)

Lack of Planning 1.96 2.01 1.95 1.08(.45) (.42) (.48)

Lack of Persistence 2.10 2.12 2.02 1.88(.47) (.45) (.52)

Sensation Seeking 2.43 2.36 2.28 4.07* 1>3(.59) (.51) (.52)

Total 2.16 2.15 2.04 4.30* 1>3(.44) (.38) (.46)
*p<.05, **p<.01

Fig. 1. Color Preference Clusters

군집 1은 빨강, 주황, 노랑, 연두를 선호하는 집단으로 
붉고 따뜻한 계열의 색상을 선호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집단을 ‘난색 선호’ 집단으로 명명하였
다. 군집 2는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를 선호하는 
집단으로 푸르고 차가운 계열의 색상을 선호하는 집단이
다. 이들을 ‘한색 선호’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자주, 흰색, 회색, 검정을 선호하는 집단으로 채도가 낮
은 색상을 선호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집단을 ‘무채색 선호’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1>에
서 집단 간 교차하는 지점인 초록색과 보라색, 자주색은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위의 색들이 난색이나 한색에 포함되지 않는 중성색이기 
때문에 집단의 난색, 한색, 무채색 집단의 경계에 위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ariables Cluster 1
(n=280)

Cluster 2
(n=88)

Cluster 3
(n=119)

color 
preference

red -.633 .593 .501

orange -.785 .574 .772
yellow -.731 .550 .705

yellow green -.554 -.075 .993
green -.288 -.445 .895

blue green .082 -.903 .707
blue .175 -.438 .117

navy .535 -.834 -.112
violet .402 -.355 -.338

purple .311 -.110 -.415
white .544 .240 -1.131

gray .535 .280 -1.154
black .540 .337 -1.215

Cluster variables were standardized(M=0, SD=1).

Table 5. Gruop Centr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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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군집 유형별 스트레스 반응, 충동성 차이 
선호색 유형에 따라 구성된 3개의 군집들이 스트레스 

반응, 충동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Scheffe)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3개의 군집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두 변인(스트레스 반응, 충동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군집 간 스트레스 
반응, 충동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구체적으로 각 집단 별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
은 세 군집이며, 종속변인은 스트레스 반응과 충동성의 
하위변인들로 설정하였다. 군집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 충동성의 평균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스트레스 반응의 하
위변인 중 공격성에서 ‘따뜻한 색 선호’ 집단(군집 1)의 
수준이 제일 높았고, ‘차가운 계열 색상 선호’ 집단(군집 
2)가 그 뒤를 이었으며, 그 다음 ‘무채색 선호’ 집단(군집 
3)의 순서로 차이가 나타났다(p<.01). 둘째, 스트레스 반
응으로 신체화를 나타내는 성향은 ‘난색 선호’ 집단(군집 
1)과 ‘무채색 선호’ 집단(군집 3)이 ‘한색 선호’ 집단(군집 
2)보다 높았다(p<.05). 셋째, 스트레스 반응으로 우울을 
나타내는 성향은 ‘무채색 선호’ 집단(군집 3)이 ‘한색 선
호’ 집단(군집 2)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넷째, 충동성에서는 변인 전체와 부정 긴급성, 긍정 긴급
성, 감각추구의 하위요인에서 ‘무채색 선호’ 집단(군집 3)
보다 ‘난색 선호’ 집단(군집 1)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
타났다(p<.05). 

3. 결론

3.1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선호 색이 

스트레스 반응과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고, 선
호 색에 따른 군집 유형별 스트레스 반응과 충동성의 차
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선호색이 스트레스 반응과 충동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빨강을 선호할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커지며
(t=-3.095, p<.01), 초록을 선호할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낮게 나타났다(t=2.273, p<0.5). 이는 따뜻한 색상인 빨

강 계열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높고 차가운 색상인 초록 
계열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낮게 나온 기존 연구[35]의 결
과를 뒷받침한다. 초록은 정서적 안정성, 차분함, 개방성 
등의 특성과 상관이 높은 색상으로[36] 초록을 선호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보다 강한 반응적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빨강, 주황, 노랑을 선호할수록 
충동성이 높게 나타났으며(t=-2.663, p<.01) 흰색, 회색, 
검정을 선호할수록 충동성이 낮게 나타났다(t=2.022~ 
3.267, p<.05). 

이는 Yiting, Peter & Vien[28]의 연구 결과 중 노란
색이 높은 충동성과 연관된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 또
한 붉은 계열의 색상이 쉽게 흥분하고 부주의한 상태와 
연관이 높다는 선행 연구[36]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흰색, 
회색, 검정으로 구성되는 무채색 계열의 색상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낮은 정서적 반응과 연관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호색 순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세 군집이 형성되었다. 군집 별로 나타난 프로파일 양상
에 기초하여 추론한 각 군집의 특성과 군집 별로 나타난 
스트레스 반응, 충동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호색 순위에 따른 군집 양상을 살펴보면 따뜻한 계
열의 색상(군집 1), 차가운 계열의 색상(군집 2), 무채색 
계열의 색상(군집 3) 집단으로 나뉘었다. 선호 순위의 평
균값이 평균보다 높은 색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분류되었
다. 각 군집 별 군집 명과 특성을 기술하면, 군집 1은 ‘난
색 선호’ 집단으로 빨강, 주황, 노랑, 연두로 구성된 따뜻
한 색상 계열의 선호도가 높다. 군집 2는 ‘한색 선호’ 집
단으로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로 구성된 차가운 색
상 계열의 선호도가 두드러진다. 군집 3은 ‘무채색 선호’ 
집단으로 자주, 흰색, 회식, 검정으로 구성된 무채색 계
열의 선호도가 높다.

셋째, 선호색에 따라 분류된 집단별로 스트레스 반응, 
충동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각 집단 사이에 하위요인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
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공격성은 ‘난색 선호’ 집
단(군집 1)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색 선호’ 집단
(군집 2), ‘무채색 선호’ 집단(군집 3)이 뒤를 이어 차이
를 나타내었다(F=7.33, p<.01). 이는 난색 계열의 색상
인 빨강이 심박수를 증가시키고[37], 분노상태를 증가시
킨다[38]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신체화는 ‘난색 선호’ 집단(군집 1)과 ‘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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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선호’ 집단(군집 3)이 ‘한색 선호’ 집단(군집 2)보다 
더 높았다(F=4.43, p<.05). 이는 한색이 지닌 심리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파랑은 분노상태를 감소시키고[38], 알파파를 활성화하
며[39], 심박수를 감소시키는 것[37]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한색을 선호하고 자주 찾는 
사람들은 신체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낮은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스트레스 반응 중 우울 반응에서는 
‘무채색 선호’ 집단(군집 3)이 ‘한색 선호’ 집단(군집 2)보
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F=7.33, p<.01). 이는 우울과 
색상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 조미라와 
오승진[24]의 연구에 따르면 무채색 계열의 색상은 우울
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선호하는 색상으로 나타났다. 

군집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충동성 전
체와 하위변인 중 부정 긴급성, 긍정 긴급성, 감각추구에
서 ‘난색 선호’ 집단(군집 1)이 ‘무채색 선호’ 집단(군집 
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붉은색과 노란색이 충동
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무채색 계열의 색상과는 상관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28,36]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종합하면, ‘난색 선호’ 집단(군집 1)이 ‘무채색 선호’ 
집단(군집 3)보다 스트레스 반응에서의 공격성 및 충동성
이 더 크게 나타났음을 발견할 수 있다. 색채와 정서 사
이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맥락과 같이 따뜻한 
색상의 계열은 외향성이 두드러지며 불안정한 정서 상
태, 부주의함, 쉽게 화를 내는 성향 등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가 지니
는 이론적 · 실제적 의의를 비롯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호색과 심리적 변인인 스트레
스 반응, 충동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색채 선호도에 
있어 빨강을 선호할수록 스트레스 반응과 충동성이 높아
짐을 발견하였고, 반대로 초록색은 스트레스 반응이 낮
아지게 하였다. 또한 흰색, 회색, 검정으로 구성된 무채
색 계열의 색상은 충동성을 낮추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
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을 줄여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증
진시킬 수 있는 영역에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스트레스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병원이
나 학습공간, 사무공간 등의 환경을 조성할 때는 빨강을 
피하고 초록색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또한 충동 조절이 필요한 중독 치료, ADHD 
치료 장면을 비롯하여 도로 운전자 주변의 환경(예를 들
어 자동차 내부 인테리어, 화면 등)에도 난색 계열의 색
상을 피하고 무채색 계열의 색상을 활용하도록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호색이라는 특성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에 초점

을 두고 이와 연관이 있는 변인에 대한 다양한 탐색을 시
도하였다. 특히 따뜻한 색, 차가운 색, 무채색으로 구분
한 색상 계열에 따른 심리적 변인을 살펴보았다. 색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유채색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무채색의 영향력은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무채색이 스트레스 반응 중 공격
성에서 유의미하게 낮고, 신체화와 우울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무채색이 인간 심리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며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색채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선호색 순위에 따른 군집을 
분류하여 심리적인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한색과 난색이 지니는 심리적인 차이뿐만 아니
라 중성색의 성질 또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색채가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어 각 색채
의 개별적인 영향력 뿐 아니라 맥락적인 탐색이 필요함
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색온도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보았으나 추후 색을 구성하는 명도와 채도에 따른 심리
적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노
란색이라 하더라도 채도에 따라 느껴지는 온도와 느낌이 
다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채도가 높은 노랑은 봄을 
연상시켜 생기와 에너지를 떠올리게 하지만, 채도가 낮
은 노랑은 가을을 떠올리며 휴식과 편안함을 떠올리게 
한다[40].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동일한 제
조사로 제한하여 led를 통일하였음에도 장소나 화면 밝
기에 따라 색채 지각의 차이가 발생하여 신뢰도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13가지의 색채를 선호 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색상별 응답 인원의 차이가 있고, 비선호 
색상의 응답 인원이 작아 각 선호색에 따른 정서 반응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연구 대상을 갤럭
시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
녀로 설정하였으나 연령대 별 응답 인원의 차이가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선호색과 스트레스 반응, 충동성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색채와 관련된 또 다른 변인들과의 연관성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호색에 따라 분류된 집단에서 스트레스 반
응과 충동성의 차이가 나타남을 살펴보았으나, 군집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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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및 연령의 분포는 밝히지 못하였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선호색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정서 반응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차이를 밝힌다면 
색채 선호에 따른 개인의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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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미술치료, 색채, 지각심리학, 임상심리학

김 석 준(Seokjun Kim)                    [정회원]

• 2023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수료

<관심분야>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다문화상담

조 인 경(Inkyong Cho)                   [정회원]

• 2023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청소년상담, 다문화상담, 완벽주의


